
 

 

 

김멜발트 - 과거와 현재 
 
 
 
 
 
 
 
 
 
 
 
 
 
 
 
 
 
 
 
 
김멜발트 지역은 라우터브루넨 계곡 뒤쪽의 해발 1,367m에 위치한 때묻지 않은 산지 농촌 마을입니다. 

약 100명의 주민이 자연과 가축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마을 전체에 

사랑스럽게 장식된 샬레와 치즈 저장고 등에서 나타납니다. 현지의 농부 가족들은 농장이나 들판, 

정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합니다. 김말벨트는 슈테헬베르크 또는 뮈렌에서 케이블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및 농업용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좁은 산길은 뮈렌에서 김멜발트까지 

이어집니다. 
 
 
 
 
 
 
 
 
 
 
 
 
 
 
 
  



 

 

 

역사 
 
1300 ~ 1400 발저(Walser) 이주 기간동안 뢰첸 계곡에서 온 사람들이 라우터브루넨 계곡 뒤쪽 

지역에 정착. 오래된 문서에서는 김멜발트와 뮈렌의 주민들을 ‘Lötscher’라고 

부릅니다. 
 
1346   김멜발트에 관한 최초의 언급 중 하나는 발레주의 니더게슈테른에서 Peter zum 

Turme 남작이 라우터브루넨 계곡에 있는 자신의 영지를 인터라켄의 수도원에 매각한 

계약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38  쯔바이리쉬넨 남쪽의 ‘Schmelzi’에 용광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철광석은 주로 

크리그슈마트 위의 Dürlocherhorn와 로탈 글라시어 남쪽에서 채굴된 후 썰매와 

카트를 통해 Schmelzi로 운송되고 처리됩니다. 
용광로는 라우터브루넨과 쯔바이리쉬넨 사이의 Lütschine의 오른쪽 강둑을 따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하이킹 코스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채광 작업은 

1715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705 – 1805  Trachsellauenen에서 광산 운영. 은을 함유한 갈레나이트와 아연 광석이 몇몇 

샤프트에서 발견되고 가공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고로는 1931년 눈사태로 파괴되었습니다. Trachsellauenen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유적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1700 이후  아마와 곡물이 재배됩니다. 방적과 직조가 시작됩니다. 감자는 18세기까지 재배되지 

않았습니다. 감자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까지 인류의 주식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농업 인구가 이를 많이 재배합니다. 
 

1789   김멜발트에서 20명의 학생이 있는 학교를 자체적으로 개교합니다. 
 
1869   쉴트호른 호텔이 건설됩니다. 
 
1871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와 그의 여동생이 쉴트호른 호텔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습니다. 

초창기의 관광으로 마을에 수입원이 생깁니다. 뮈렌에서 호텔을 짓는 데 사용되는 

자갈은 제피넨륏샤이네에서 채굴되어 뮈렌까지 자루로 운반됩니다. 한 번 운반을 하면 

1 스위스 프랑을 받습니다. 산 가이드와 이동 수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을 방문하는 유명인들은 세단 의자를 타고 쉴트호른까지 이동합니다. 
 

1890  인터라켄과 라우터브루넨/그린델발트 사이를 운행하는 BOB(베르너 오버란트 철도)가 

개통됩니다. 
 
1891   라우터브루넨과 뮈렌(BLM) 사이에 푸니쿨라 철도가 개통됩니다. 
 
1965   Schilthorn Cableway로 김멜발트까지 교통이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을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고 관광 산업을 도모하며 레스토랑을 찾거나 휴가를 보내기 

위해 더 많은 외부인이 유입됩니다. 거주자들은 인터라켄까지 출근할 수 있고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 역시 이제 라우터브루넨에 있는 

중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주에 관한 욕구를 누르며  
마을이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상쇄해줍니다. 


